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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l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Methods: Participants were 200 clinical dental hygienist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22 and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26.0. Results: The mean scores for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ere 3.66, 3.59, 3.69 and 4.04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level of resilience 
between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and work intensity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p<0.05).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r=0.664), social support (r=0.626), and emotional intelligence (r=0.732).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resilience, explaining 42.9% 
of the total variance (F=38.440, p<0.001).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social 
support that affects the resili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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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첨단 의료 장비의 발전,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병원 대형화 등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종사자들은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성, 

직무 다양화 및 개인의 감정이 통제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1]. 임상 치과위생사 또한 환자상담, 병원관
리, 예방처치, 진료협조 등 다양한 업무와 과중한 업무량, 환자와의 감정노동, 직장 내 갈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
의 문제, 이직, 퇴사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2,3].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자 82,784명 대비 의료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수는 46,303명이며 약 55.9%로 의료기관 활동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3]. 또한 치과위생사의 
평균 이직률은 27.4%로 보건의료인력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치과위생사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현장에는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지 못
하고 있다[3]. 그러나 모든 치과위생사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은 다
르며 높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회복탄력성에서 찾을 수 있다[4,5].

회복탄력성은 시련, 역경, 스트레스 등 부정적 환경요인들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적극적 태도로 상황을 대처하여 역할수행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4,5].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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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회복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이 증가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대인관
계를 향상해 정서적 고통을 덜 받는다고 하였다[6]. 조직적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하며 이
직의도가 감소하여 조직몰입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7].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변하며 변화와 도전적 환경에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천적 습득이 가능하다[8]. 그러므로 임상 치과위생사의 적응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 제도적 접근 등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며 개인적 특성, 환경, 문화, 교육, 사회적지지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
십과 인성, 공감능력, 감사성향,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4-12]. 이 중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감성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 조절할 줄 아는 능력으로 감성지능이 높으면 조직의 공식
적 업무성과가 높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성을 감소시킨다[13,14]. 특히 서
비스 업종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으며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0,15]. 사회적지지란 타인과의 교류로
부터 얻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적극적 사회적지지를 받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응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어 업무에서 성취감, 직
무만족, 조직몰입을 높이며 긴장감소와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한다[11,16,17]. 또한 사회적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으로부터 보호하여 회복탄력
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아 이직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1].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
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 스트레스, 분노 표현을 낮추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
을 끼치며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관련성 있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18,19].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은 서로 관련 있는 요인으로 이직 및 스트레스 조절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19]. 하지만 대다수 연구가 유아교사, 간호사 등 타 직업군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임상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 세 가지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회
복탄력성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경상·경기·전라·충청 지역의 치과 병원과 치과의원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를 임의 

표본추출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작성되었다. G*power 3.1.9.4를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할 회귀분석에 대한 유
의수준 0.05, 검정력 0.95와 효과크기 0.15로 설정하여 최소 연구대상자 수는 184명이고, 탈락률을 고려한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는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1490-20220616-HR-001)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다.

2.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8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사회적지지 12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감성지능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회복탄력성은 Shin 등[20]

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도구를 사용했으며 27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9개 요인으
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Rosenberg[2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eon[2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는 Zimet 등[23]의 사회적지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가족지지, 특별지지, 친구지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감성지능은 Wong과 Law[24]가 개발하고 Kim[25]이 사용한 연구 도구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회복탄력
성,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높음을 나타내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회복탄력성 0.881, 자아존중감 
0.856, 사회적지지 0.931, 감성지능은 0.867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26.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176 ̇  J Korean Soc Dent Hyg 2023;23(3):175-81 이혜진 · 민희홍 /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77

https://doi.org/10.13065/jksdh.20230019 https://doi.org/10.13065/jksdh.20230019

사회적지지, 감성지능의 수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감성지능, 사회적지
지의 차이는 t-검정, ANOVA, 사후검정 Scheffe’로 검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또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두었다.

연구결과

1. 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3.66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3.69점이었으며, 사회적지지는 4.04점이었고, 감성지능은 3.59점이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서는 결혼(p=0.001), 학력(p=0.015), 월급여(p=0.021), 근무강도(p=0.02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에서 학력

은 ‘대학원 과정 및 졸업’에서, 월급여는 ‘350만원 이상’에서, 근무강도는 ‘견딜만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egree of the variables                                                                                                                                                                         Unit: Mean±SD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Resilience 27 2.63 5.00 3.66±0.41 0.881
Self-esteem 10 1.93 4.90 3.69±0.56 0.856
Social support 12 2.00 5.00 4.04±0.62 0.931
Emotional intelligence 16 2.94 5.00 3.59±0.47 0.867

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Resilience t/F(p)
Age ≤25 58 3.64±0.45 2.496

26-28 67 3.59±0.38 (0.085)
≥29 75 3.74±0.39

Marital status Single 164 3.62±0.42 -3.527
Married 36 3.84±0.33 (0.001)

Educational level College 78 3.61±0.38a 4.293
University 83 3.63±0.41a (0.015)
≥Graduate school 39 3.83±0.45b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152 3.65±0.41 -0.763
Dental hospital 48 3.70±0.41 (0.447)

Career (yr) ≥3 90 3.64±0.44 2.792
4-6 51 3.59±0.78 (0.064)
7≤ 59 3.76±0.39

Position General hygienist 157 3.64±0.40 -1.612
Senior hygienist 43 3.75±0.44 (0.109)

Monthly income (KRW10,000) 200-249 114 3.62±0.42a 3.311
250-299 50 3.67±0.40a (0.021)
300-349 29 3.69±0.35a

350≤ 7 4.12±0.27b

Work intensity Hard 61 3.58±0.46a 3.866
Stand 94 3.65±0.38ab (0.023)
Bearable 45 3.80±0.39b

*p<0.05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c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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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감성지능, 사회적지지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

반적인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73으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분
산팽창인자(VIF)는 1.018-1.039, 공차한계는 0.963-0.983로 나타났다(F=38.440, p<0.001).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강도_더미2(β=0.110, p<0.043), 결혼_더미(Yes/No)(β=0.111, p<0.043), 월급여_더미3(β=0.151, p<0.006), 사회적지지(β=0.585, p<0.001)
에서 유의하였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2.9%이었다<Table 4>.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r=0.664), 사회적지지(r=0.626), 감성지능(r=0.732)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지

지와 자아존중감(r=0.561), 감성지능(r=0.542)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감성지능(r=0.595)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compass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on resilience
Variables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1.000
Self-esteem  0.664** 1.000
Social support  0.626** 0.561** 1.000
Emotional intelligence  0.732** 0.595** 0.542** 1.000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resilience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038 0.146 13.989 0.001
 Married_dummy (Yes/No) 0.118 0.058 0.111 2.033 0.043 0.969 1.032
 Monthly income_dummy3 (300-349/≤350) 0.339 0.121 0.151 2.796 0.006 0.978 1.023
 Work intensity_dummy2 (Stand/Bearable) 0.108 0.053 0.110 2.032 0.043 0.983 1.018
 Social support 0.388 0.036 0.585 10.719 0.001 0.963 1.039
 R2=0.441, adjusted R2=0.429, F=38.440(p<0.001), Durbin-Watson: 1.873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총괄 및 고안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서로 관계를 파악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3.66점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업무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Lee[26]의 3.37점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한국인의 평균 회복탄력성인 3.68점보다는 낮게 나타나[27]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하는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지지는 4.04점으로 3.69점인 Won[28]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Kim과 Park[29]의 4.1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연구가 수행되어 평소와 다른 근무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펜데믹 이후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반복적 연구를 통해 연구검증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3]에 따르면 조직문화 및 직
종 내 갈등 등이 치과위생사의 최근 이직 이유라고 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소진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므로[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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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워크샵, 심리상담 등 구성원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고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면 이직
의도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3.59점으로 3.47점인 Kim[30]의 연구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연령, 경력, 학력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연령, 결혼상태, 근무년수, 학력, 직위가 높을수록 감정지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였다[31].

임상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보면 결혼, 학력, 월급여, 근무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oi와 Shin은[32] 
기혼인 경우와 학력이 높은 경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충동통제력과 원인분석력이 높게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임상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Lee[26]의 연구에서도 기혼자에서, 학력 및 근무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
치하였다. Lee 등[33]은 치과병원의 근무자가 치과의원의 근무자보다 조직 내 많은 요구 등으로 감정노동이 높아 회복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급여가 높을수록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 근무강도가 높
은 경우, 급여, 인센티브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의 조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r=0.664), 사회적지지(r=0.626), 감성지능(r=0.732)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다고 한 결과
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였고, 근무강도_더미2, 결혼_더미, 월급여_더미3 순으로 전체 설
명력은 42.9%로 나타났다. Kim과 Park [2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
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사회적지지는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성지
능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워크샵, 멘토링, 코칭, 상담,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지속
적인 상사, 동료의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고 일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상 치과위생
사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차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
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지지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임상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사적지지, 회복탄력성의 영향에 관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서로 관계를 파악하여 회복탄력성 제고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임상 치과위생사 200명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3.66점이었고, 사회적지지는 4.04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3.69점이었고, 감성지능은 3.56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결혼, 학력, 월급여, 근무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 결과, 자아존중감(r=0.664), 사회적지지(r=0.626), 감성지능(r=0.732)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r=0.561), 감성지능(r=0.595)에서, 사회적지지와 감성지능(r=0.542)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강도(β=0.110, p<0.043),결혼_더미(Yes/No)(β=0.111, p<0.043), 사회적지지

(β=0.585, p<0.001)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2.9%이었다.
이상의 결과,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사회적지지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지지 체

계를 구축하고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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